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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lines)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각적 요소이자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됐으며, 동굴벽화나 바
위에 선으로 그려진 그림 및 기호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대체 이미지로 존재해 왔다. 미술에서 선은 단시간 
내에 대상의 핵심을 드러내며,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나 선 그리기, 즉 선화(line drawing)는 진단뿐 아니라 과정상에서 치료적 중요성을 지님
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과 치료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서 선화와 연관된 국내외 문헌을 이론 삼각검증, 질적 내용분석, 공통부분 찾아내기를 통해 우선 
도출한다. 그 결과 선화의 핵심적인 치료적 요소인 운동성을 뇌 구조와 연결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선화의 
운동성이 신체, 뇌, 마음에 미치는 치료적 메커니즘을 고찰하고 미술치료 안에서 어떻게 치료적으로 활용 가능
한가를 검토 및 제안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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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es are the oldest visual elements in human history and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nd 
drawings and symbols drawn with lines on cave paintings and rocks have existed as alternative images 
for human survival. In arts the line reveals the core of the objec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n 
art therapy it becomes a medium that can diagnose the client's psychological state and intervene 
therapeutically. However although line drawing has therapeutic importance in the process as well as 
diagnosis studies on its effectiveness and therapeutic characteristic have not been actively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line art in art therapy are first derived through 
'Triangular Verification of Theor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Finding Common Parts' in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s a result I will examine the Movement which is a key therapeutic element of 
line drawing in connection with the brain structure. Through this I will examine the therapeutic 
mechanisms that affect the body, brain and mind of the movement of line drawing and examine and 
suggest how it can be used in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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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선(線, Line)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生)과 사(死)와 

함께 존재해 왔다. 바위나 동굴에 선을 긋는 것은 소수
의 주술사에게만 허용되는 경건한 행위이자 인간의 생
존을 위한 염원의 표식이었다. 미술은 인류의 진화과정
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
서는 치료와 융합한 미술치료학이 등장했다. 미술치료
학에서 그림은 정서와 성격의 진단 틀로 활용 가능하다
는 개념으로 1940년대부터 임상 심리학의 그림 검사와 
함께 발달했다[1]. 그러나 그림이 치료적 역할보다는 정
신병리, 사례연구,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진단적 매개로 
주로 활용되는 것에 관한 대안적 관점과 회의론적 주장
[2-4], 미술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전인적 행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어 
왔다[5][6]. 이에 선화가 의식을 강화하고[7], 알파(α)파
를 증가시키며[8], 그리기가 명상과 결합했을 때 신체
적·심리적 증상이 완화된다는 선행연구들이[9] 이루어
졌다. 국내외 선행연구가 뇌 기반 연구, 사례연구, 문헌
연구로 선화의 치료적 효과 연구에 접근함을 알 수 있
으나 인지학에 한정되어 있거나[10][11], 단일사례에 
그쳐 선화의 치료적 메커니즘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
다고 파악된다. 미술치료학에서 ‘진단’은 ‘치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치료 목표’의 검증을 위해서도 중요하
다. 그러나 미술의 창작 과정이 개인의 고통 및 정서에 
치료적·치유적으로 작용한다는 발견에 미술치료의 근
원적 뿌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2]. 이러한 맥
락에서 미술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그리기’가 어떻
게 치료적 메커니즘 안에서 발동하는지가 우선 연구되
어야 한다. 특히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의 발달로 
치매, PTSD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동시대에 효과성 검
증은 다양한 의과학적 방식으로 보완 및 대체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미술의 요소 중에서도 선이 
갖는 치료적 요소를 살펴보고 임상의 치료적 근거로 어
떻게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 및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
구 주제가 사례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선행연구의 
재검증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기라는 미술
의 본질적 탐구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덴진(Denzin, N. K.)의 이론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of Theories)[13], 주제 코딩, 루드스
탐(Rudestam, K. E.)과 뉴턴(Newton, R. R.)의 공통
부분 찾아내기(Finding Intersection)[14]로 문헌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이겠다. 그리고 도출된 선화의 치료적 요소 중 핵심적
인 요소가 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치료적으로 작용
하는지 서술하여 미술치료 임상의 이론적 근거로 제안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線의, line)의 개념
선은 면(面), 색(色)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기본 수

단이며 속도, 방향, 힘, 장단, 굵기 등의 내부적 운동 감
각을 매개로 감정과도 결합한다[15]. 선은 점의 방향에 
따라 수직선, 수평선과 대각선이 되고, 직선에 두 힘을 
동시에 가하면 단순 곡선과 원이 생기는데 이때 힘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구불구불한 파상선이 된다[16]. 선
은 능동적(aktiv), 중간적(medial), 수동적(passiv) 선
으로도 나뉜다. 대각선은 수평선과 수직선의 불균형이
며 지그재그 선은 수평과 수직이 점과 점을 지나갈 때 
점에 의해 행위가 통제되는 다양한 각도를 지닌 능동적 
선이다[17]. 선과 선적(線的, linear)인 것의 차이는 매
체와도 연관된다. 가령 연필로 그린 난선(亂線)은 선으
로 인식되나 붓으로 그린 선은 선적인 것에 가깝다. 따
라서 선적인 것은 윤곽이나 형태가 갖는 실루엣을 파악
할 수 있는 표현적 양식이다[18]. 전통적 동양 미술에서 
선은 획(劃)에 대응하며 사물의 내적(內的) 측면과 기
(氣)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의 화(畵)
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획(劃)과 같으며 화(畵)와 획(劃)
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것이
다[19].

2.2 선의 동적(動的) 특성
선은 점이 움직이면서 생겨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운동성을 지닌다. 선의 운동감과 리듬은 그림의 주제를 
단시간 내에 표현하고 윤곽선 이상을 보여주는 자율적 
특성을 보인다. 점이 휴식이라면 선은 휴식의 파괴와 
같다[16]. 점을 선으로, 선을 면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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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방향성’이 작용하며 이들의 강약에 따라 운동성
의 강약이 결정된다. 선의 역동성과 에너지는 리듬 운
동의 예술로 볼 수 있는 중국 서예의 선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옌(Yen)은 서예의 선이 자연의 관찰을 통한 
모든 유형의 움직임과 리듬의 원리가 전달된 것이라 보
았다[20]. 철학적 개념에서 선의 운동성은 긴장된 활이 
힘을 즉각 방출하면서 쏘아내는 화살에 비유되기도 한
다. 선은 그 방출되는 힘을 통해 형태를 나누고 풀어주
고, 자극을 주고, 속도를 유지하다가 다시 풀어주기를 
반복하면서 스케치를 만들어낸다. 선은 동적 특성을 통
해 스스로 발현(發現),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
다[21].

2.3 미술치료학에서의 선화
선화(線畫)는 ‘선(線)’과 ‘화(畵)’의 결합인 ‘선 그림’으

로 풀이된다. 선화기는 영어로 ‘the drawing period’
로 표기되며, 색칠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리는 것으로 
정의된다[22]. 선을 이용한 밑그림, 선묘, 소묘, 데생은 
드로잉과 같은 뜻이며 ‘생각을 기호로 나타낸다.’라는 
현대 드로잉의 개념은 탈 장르적인 재료와 범주를 갖는
다[23]. 본래 드로잉은 종이, 마분지, 합판, 금속 같은 
표면을 펜, 연필 등의 끝으로 당기거나 끄는 신체적 행
위이며 물리적 흔적뿐 아니라 생생하거나 오래된 생각
을 구상하거나 투영하는 것이다[24]. 어린이의 발달단
계는 드로잉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리고’ ‘흔적을 남
기는’ 그림의 개념에서 접근하므로 특별히 선화와 구분
되지는 않는다[25]. 이처럼 선화는 ‘선’이 중심이 되는 
그림의 개념임은 분명하나 드로잉이 선 그림을 하위개
념으로 둔다는 측면에서 이 둘을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다. 따라서 미술치료학에서 드로잉은 어떻게 번역 및 
정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926년에 심리평가를 목적으로 한 ‘그림을 통한 지
능측정방법(Measurement of Intelligence by 
Drawing)’이 아동화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26]. 이후 
임상 심리학 분야에서 ‘그림 검사’로 통용된 투사 그림 
검사는 ‘projective drawing test/task’로 표기되어 
‘채색(painting)’과 상반된 의미가 된다[27]. ‘drawing’
의 수많은 하위개념 중 가장 보편적인 특성인 평면성과 
단색성은, 색채 없이 주로 흑연, 잉크나 펜으로 그려진 

것을 말한다[7]. 미술치료에서 ‘drawing’은 ‘연필과 종
이로 정신적 과정을 포착하는 것’으로, ‘자극 그림 기법
(The Stimulus Drawing Technique)’에서 선으로만 
표현된 사람 등은 ‘line drawing’으로 표기된다[28]. 
최근 미술치료 전문 문헌에서도 아동의 선 그림이 선화
로 표기되었다[29]. 즉, 미술치료학에서 ‘drawing’은 
‘그림’, ‘화(畵)’, ‘드로잉’으로 번역 및 사용되나 ‘선’을 중
심으로 일관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광의적 의미로 혼돈을 줄 수 있는 ‘드로잉’이 아
닌 ‘선화’가 적합한 용어로 보고, ‘선을 중심으로 그려진 
것’을 ‘선화(線畫, line drawing)’로 표기하겠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 수집
1.1 수집 범위와 방법
본 연구 방법은 비체계적 문헌연구로, 미술치료에서 

선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 수집의 범위를 우
선 설정했다. 선행연구는 200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연구된 국내외 미술치료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를 대
상으로 했으며 검색원은 학술정보 포털(DBpia), 학술
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한국학술지 인
용 색인(https://www.kci.go.kr/)과 구글 학술검색
(https://scholar.google.co.kr/)이다. 1차 검색어는 
‘미술치료’이며, 검색된 결과에서 선화(line drawing, 
線畫), 드로잉(drawing), 소묘(素描), 선묘(線描), 선 그
리기, 선 긋기를 재검색했으며 검색 결과에서 선(zen, 
禪), 진단이나 변별 도구로서의 선화, 작품 분석, 재활이
나 작업치료, 색채가 혼용된 선화 연구 등은 제외하였
다. 문헌 수집의 범위설정은 ‘단계적으로 집중하기
(Zooming)’ 모델에 근거한다. 이는 영화 제작에서 카
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나뉘는 장거리 중거리, 
근거리에 기인하며, 연구 주제와는 ‘넓게 보기(wide 
view)’, ‘중간 보기(medium shot)’, ‘줌인(zoom in)’으
로 접목된다. 다양한 문헌을 세부적으로 다룰 때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30]. 본 연구에서 근거리 자료는 연구 
질문에 가장 근접한 ‘치료적 선 그림’, ‘특정 형태의 선 
그리기’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A로 설정한다. 중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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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난화, 난선, 낙서 등으로 B에 해당한다. 장거리 자
료는 그리기의 치료적 특성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에서 
접근한 자료로 C로 설정한다. 이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헌 수집의 틀
문헌의 틀 특성

C B A

A : 근거리 자료

B : 중거리 자료

C : 장거리 자료

1.2 문헌 선정
선정된 문헌은 총 35건이며, 근접성에 따라 A, B, C, 

문헌의 종류에 따라 국내 학위논문은 a, 국내 학술지는 
b, 국내 단행본은 c, 국외 학위논문은 d, 국외 학술지는 
e, 국외 단행본은 f로 나누었다. 사례의 세부적 정보가 
높을수록 ***, 낮을수록 *로 나누었으며 총 분류된 목록
은 [표 2]와 같다.

표 2. 문헌의 출처 목록
구분 저자 문헌명 년도 관련도

A
a1 김종희 드로잉-명상 프로그램이 심혈관계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효과 2009 ***

A
b1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선묘(2) -실천을 통한 포

르멘의 교육적 효과- 2014 ***

A
b2 장순정 R.슈타이너의 미술교육에 기초한 치료적 소

묘의 효과 2015 **

A
b3

배숙경
김택호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Anthroposophie)에 대한 미술치료적 관
점에서의 탐색 연구

2014 **

A
a4 배숙경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 증가와 부주의
성 및 과잉행동, 충동성 감소를 위한 인지학
(人智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
과

2015 ***

A
b5

임은실
신성숙

인지학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
동 관심군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2019 **

A
b6

장미성
김현수

형태그리기(Formen)의 미술치료적 기능 탐
구: 아동 감정에 대한 Formen의 기능을 중
심으로

2019 ***

A
a2 황재숙 미술치료에서 그림에 나타난 원의 상징과 치

료적 함의 2020 ***

A
c1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이론과 실제 2014 **

A
f1

Jüneman
n & 

Drawing and Painting in Rudolf 
Steiner Schools

1994
2015

**

Weitman
n

A
f2

Niederhä
user & 
Fröhlich

Form Drawing 1984
2015

***

A
f3

Mees-Ch
risteller Kunsttherapie in der Praxis 1988

2004
***

A
f4 Kutzli Entfaltung schöpferischer Kräfte 

durch lebendiges Formenzeichnen
1998
2004

***

A
f5 Riedel Formen 2002

2013
***

A
f6

Schubert
h

Geometry lessons in the Waldorf 
school

2004
2016

*

A
f7

Embrey-
Stine 

Schubert
h

Form drawing grades one through 
four

2013
2013

***

A
f8 Allen Drawing Geometry 2007

2016
*

A
f13 Steiner Drei Schritte der Anthroposophie: 

Philosophie, Kosmologie, Religion
1998
2018

*

A
f14 Soesman Die zwölf Sinne 1998

2016
*

B
b8 정여주 만다라 그림과 난화기 원의 치료적 의미에 

대한 관계 고찰 2007 **

B
b9

기정희
김갑숙

난화를 통한 기혼취업여성의 스트레스 완화
를 위한 개별사례연구 2008 **

B
b10

어은경
김갑숙 난화기법이 아동의 시지각에 미치는 효과 2012 **

B
e1

McName
e

Using Both Sides of the Brain: 
Experiences that Integrate Art and 
Talk Therapy Through Scribble 
Drawings

2004 **

B
e2 Naimi Towards a New Taxonomy of the 

Scribble 2006 ***

B
e3

Hui & 
Ma’rof

Improving Undergraduate Students’ 
Positive affect through Mindful Art 
Therapy

2019 **

B
e11

Steinhard
t & Aviv

The Eight Frame Colored Squiggle 
Technique 2006 **

C
e4

Stone & 
Everts

The therapeutic use of metaphor in 
interactive drawing therapy 2006 **

C
e5 Withers Interactive drawing therapy: Working 

with therapeutic imagery 2006 **

C
e6 Withers The therapeutic process of interactive 

drawing therapy 2009 **

C
a3 권대임 선화의 원상에 내재한 추상성을 활용한 미술

치료 방안 연구 2009 ***

C
e7

Zhang & 
Everts

Interactive drawing therapy and 
Chinese migrants with gambling 
problems

2012 **

C
e8

Belkofer, 
Van 

Hecke, & 
Konopka

Effects of drawing on alpha activity: A 
quantitative EEG study with 
implications for art therapy

2014 *

C
e9

Hass-Co
hen, 

Bokoch, 
Findlay, 

& Witting

A four-drawing art therapy trauma 
and resiliency protocol study. 2018 **

C
f12 Elbrecht

Healing trauma with guided drawing: 
A sensorimotor art therapy approach 
to bilateral body mapping

2019 ***

C
e10 Eisdell A conversational model of art therapy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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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분석
2.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중심적 개념들을 도출하여 통

합 및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가설을 염두에 두
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한다. 이는 정확한 속성의 편차 측정을 위해 두 개
의 방법에서 일치되는 요소를 도출하여 연구 결과의 신
뢰도를 높이고자 만든 복합적 조작(multiple 
operation)에서 출발[31]하는 방법으로, 이은혜[32]는 
미술치료에서 차크라 색채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삼각검증법을 통해 문헌 연구한 후 외부자 삼각검
증법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천혜숙[33]은 
문헌에 나타난 내담 아동과 치료사의 대화를 분석한 자
료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을 하였으며, 오정학
[34]은 관광목적지 브랜드 자산가치 형성과정의 통합이
론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문헌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
구의 방법론적 삼각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삼각검
증을 위한 문헌의 분석절차는 연구대상이 보고서, 책, 
수기, 회의자료일 때 적용하기 적합한 질적 내용분석
(Qualitive Content Analysis, QCA), 즉 주제 코딩
(thematic coding)[35]을 사용하였다. 각 문헌을 반복
하여 읽으면서 Microsoft Excel 2007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선화의 방법론을 ‘선화 대상’에 두고, 선화의 특
징 중 중복되거나 강조된 주제어를 중심어 1에, 치료적 
요소 및 방법을 중심어 2에, 최종적 효과 및 결과를 중
심어 3에 두었다. 그리고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중심어 
1에서 3을 통합 후 [표 3]과 같이 나열하였다.

표 3. 주제 코딩

[표 3]에서 제시한 주제 코딩은 ‘공통부분 찾아내기
(finding intersection)’ 분석모델[표 4]을 통해 최종 
도출하였다. 이는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벤다이어그램
으로, 각 원이 겹치는 ‘가’, ‘나’, ‘다’, ‘라’는 문헌 고찰의 
결과를 추출하고 기술하기에 적합하다.

구분 선화 대상 중심어 1 중심어 2 중심어 3

a1
≈≣∥△□○

⌓✡물방울, ☾ 
⌒ 

반복적, 지시적 
그리기 신체의 운동 집중 유도

b1

∥≣≈∞○
대칭(좌우, 

상하), 
전통문양, 
인장문양

운동 감각, 
에너지

리듬, 균형,
질서, 통합, 

자유

표현성, 창의성, 
안정감, 행복감

b2 ∥≣△□○✡
방형, 나선 움직임, 에너지

자아, 조화, 
리듬, 규칙, 

반복

인간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

b3 ∥≣≈⌒... 운동성, 내적 
리듬 통합성, 자유 자아체험 경험

a4
대칭, 꼬임, 
매듭, ○, 
만다라

운동 감각, 
균형감각

규칙성, 균형성, 
창조성, 안정성

ADHD 성향 아동의 
표현력, 자발적 의지 

향상

b5 ○,나선, ∥≣ 집중력, 
균형감 응집력, 안정감 자기 조절성,충동성 

감소, 사회성 향상

b6
나선,○, 

만다라, 변형, 
반복

반복, 질서, 
생명 에너지, 

규칙

내적 자유, 
양극의 균형, 

역동성

ADHD에는 리듬 
있는 ○이 치료적

a2 ○, 나선

중심,
순환, 

관계모성, 
원초, 전체, 

완전

내적 질서, 결속, 관계, 생명의 역동, 
대극의 통합, 자기실현, 개성화

f1 ∥≣≈, 대칭, 
기하학 내적 지향 생명력 행동조절

f2 ∥≣≈, 매듭, 
+...형태 균형 자유로운 지성 진(眞)으로 이끔

f3 형태 정돈, 의식화, 규칙, 반복, 
리듬, 조화 형태별 치유 효과

f4 ∥≣≈○∞∝,
미로

운동성, 질서, 
양극성 조화

선 자체로 자각, 
인간의 중심 자유로운 인간

f5 □+△○, 나선, 
만다라

선의 상징성, 
실존성, 심리성

경계, 중재, 균형, 
연결, 에너지, 

통합
상징성

f6 ○타원, △□, 
기하학 기하학의 교육성

f7
∥≣≈○+나선
, 대칭, 인장, 

매듭
균형 기질에 따른 형태 

그리기

f8 기하학 수학, 기하학적 도형
f13
f14 Steiner 인지학 에테르체, 수직선, 직립하는 나

c1 형태의 상징
△은 역동성과 균형,□은 강박증세와 불안이 높은 
내담자에게서 보임, 나선의 방향에 따라 퇴행과 
발전,○은 이완을 부여함, 우울증 성향에 적절

b8

난화 뭉치, 
나선, ○ ⊕, 축 

+ 맥박점, 
미분화, 방향 

촉각체, 교 차, 
□, 만다라

질서, 리듬, 
역동성, 감각, 

주의력

자아 성장, 생명 
의지, 자아와 비 
자아의 분별력

○은 자아의 재정립

b9
난화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무의식, 
비유적

자발성, 
진실성

자기수용 
스트레스 완화

b10 난선(亂線)에서 
이미지 찾기

무의식, 
움직임, 놀이, 

의욕

자기표현 촉진, 
소근육 발달

비장애 아동 대상, 
선은 시각변별력과 

시각 운동 속도 
향상에 효과적

e1 난화와 담화 
결합

신경과학, 
좌반구와 

우반구 통합

은유, 무의식의 
연결

불안과 우울을 가진 
대상자의 자기 
표현력 향상

e2 난화와 담화 
결합

선은 움직임의 
흐름, 

환상의 영역

선의 반복 
운동과 시각을 

조절

경계,지그재그, 
갈고리, 

이동(travel)-○, 
나선, 직·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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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통부분 찾아내기 벤다이어그램
A(근거리), B(중거리), C(원거리) 간에 겹치는 영역들

벤다이어그램에서 배경이 되는 A, B, C는 [표 3]에 
나열된 요소 중 다른 영역과 교집합을 이루지 않는 요
소이며, ‘나’, ‘다’, ‘라’는 ‘A-B’, ‘A-C’, ‘B-C’ 중 교집합
을 이루는 영역이 된다. ‘가’는 ‘매우 관련 있는’ 부분으
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된다. 자료의 중복 및 누락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 내용 타당
도와 안면 타당도를 시행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포르멘
(Formen)’ 전문가 1인에게 자문해 누락 된 문헌 3권을 
추가 분석하였다. 안면 타당도는 미술치료학 박사 수료
생 1인으로부터 문헌의 누락 및 중복된 내용을 검토받
았다. 또한, 연구자의 교신저자로부터 문헌의 적합성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본 연구를 지속해서 수정하고 보완
하였다.

2.2 분석 결과
[표 3]의 QCA는 [표 4]의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중요

도가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가’의 ‘운동 감각’은 
A, B, C 문헌에서 반복된 키워드로 하위 영역은 선의 
반복, 균형, 리듬이다. 연구자는 이 요소를 선화의 ‘운동
성’으로 정의하였다. ‘나’, ‘다’, ‘라’는 각각 균형성, 통합
성, 자각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최대공통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표 4]에서 최대공통영역으로 도출된 선화의 
핵심 치료요소 ‘가’를 하위 영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겠
다.

표 5. [표 4]에서 도출된 ‘가’의 개념

Ⅲ. 운동성을 지닌 선화

1. 운동 감각: 반복적 선화
선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반복적으로 선을 그리면 

신체의 운동 감각은 선의 흐름에 내재한 무거움과 가벼
움, 느림과 빠름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도 깨어
나게 된다. 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것은, 형태가 지닌 에
너지에 접촉하는 것이며 사고를 외현화한다. 동작이나 
움직임을 통해 내담자는 내적 세계의 사고, 감정, 감각
을 출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반복된 선묘
와 선화의 형태, 즉 운동 감각과 시각 활동의 조절은 의
지, 호흡과 선을 일치시켜 의식을 깨우고 불안을 완화
하는 데 치료적이다[37]. 엘브레히트[38]는 양손을 사
용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평선을 반복적으로 그
리는 것은 척추와 허리 통증을 양옆으로 해방할 수 있
는 역동적 개입이 된다고 본다. 양손 그리기를 수평선
을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면 [그림 1]과 같이 보이지 않
는 수직축이 가운데에 생겨난다.

그림 1.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긋는 수평선[38]

안에서 밖으로 수평선을 그리면, 신체의 수직인 척추
를 압박하는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밖에서 안
으로 그리면 내담자에 따라 자기 침략적 또는 중심성이
라는 치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의 ‘반복’은 내

주요 개념

가:
운동성

운동 감각 a1, b1, b3, b6, f2, b8, b10, e2, e4, a2, f12
반복 a1, b2, b6, b7, f3, e2, e3, a2

균형 b1, a4, b5, b6, a2, f2, f7, c1

리듬 b2, b3, b6, e2, f3, b8

나:
균형성

질서 b1, b5, b6, b7, b8
안정 a4, b5, e4
통합 b1, b7, a2

다:
통합성

은유·비유 a1, e4, e7, e1, b9
조화 a3, b2, f2, f3

창조성 a4, e8

라:
자각성

무의식 b9, b10, e7
유희·놀이 b10, d1, e10

통찰 d1, e4, e5, b8, e7, 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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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긴장감, 고착된 양식화, 몸에 있는 통증의 인식을 
돕는다. 반복적 선 그리기가 내적 질서를 회복하고 감
정을 해소하며 최종적으로는 자유의 경험에 도달하게 
한다[11]는 것은 곡선의 반복에서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닌다. 종이에 크레용을 대고 반원(∪)의 요람 모양을 
좌우로 흔들 듯이 리듬감 있게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은 
안정감, 구조화, 능동성, 자신감과 역량, 모성을 일깨울 
수 있다.

2. 운동 감각: 균형적 선화
정사각형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균형을 통해 생성 가

능한 형태이며, 신체는 두 발의 균형을 통해 안정감 있
게 땅에 서고 움직일 수 있다. 몬드리안은 자연에서 음
과 양이라는 양극성을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보고, 이 
균형을 십자(+) 모양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가시적인 
균형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균형도 선화에서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이를 내적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살펴보겠다. 
수직선의 원형적 개념은 인간의 직립, 번개의 내리침, 
폭포수의 하강, 하늘을 향한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넘
어서려는 의지에 비유된다[39]. 수직선이 인간의 척추, 
일어나서 걷게 하는 근원적 힘이라는 분석[40]은 인지
학에서 수직의 곧은 선이 아이들의 곧게 선 척추에 대
한 상(狀)[41]이라고 한 것과 같다. 수직선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선 자신을 ‘나(I)’라고 부를 때와 같은 움직임
으로, 수직선 긋기는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자부심, 생
(生)에 대한 자신감과 연관된다. 특히 직립보행은 ‘나는 
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처럼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하나의 자아가 된다[38]. 따라서 자아가 강화되면 수직
선이 똑바르고 명확하며, 자아를 상실하면 수직선이 구
부러지고 희미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인간이 일어
설 수 없도록 강요된 트라우마 상황은 자아에 심각한 
공격성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내적 균형을 위해 에너
지가 없는 내담자에게 각진 선, 수직선, 각진 모양 그리
기는 침잠된 내적 수직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중재 역할
을 하므로 양(+)적인 운동 감각을 일으킬 수 있다. 

수평선의 원형적 개념은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에 양
분을 주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 평준화, 민주성, 
모성[39]으로 ‘떠받치는’ 안정감과 ‘조화’라는 심리적 특
성을 갖는다.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그리는 

수평선의 은유적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그림에서 수평선은 주로 상하를 분리하는 기준선, 지평
선, 균형과 조정의 의미로 해석되고, 성폭력 피해자, 죽
고 싶은 사람, 유년기에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의 기대
에 억눌린 자녀 등 자신만의 경계를 침범당한 내담자는 
선을 바로 그리지 못하거나 수평선에만 안도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선이 누워 있는’ 수평선은 척추의 누움
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 와해 된 에너지
를 상징한다[38]. 수평선의 균형적 역할은 파괴적인 에
너지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분노와 스트레스를 호소하
는 내담자에게는 완만한 U자의 그릇 그리기, 수평선 그
리기를 통해 내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

3. 운동 감각: 리듬적 선화
리듬(rhythm)이란, 우주와 지구의 운동, 빛, 열, 소

리, 파동, 언어 활동의 기저가 되며, 생리학적으로는 규
칙적인 심박 수가 율동적인 수축과 확장을 일으켜 우리 
몸에 혈류를 공급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리듬은 인지학
에서 ‘의지’를 표현한다고 본 곡선에 내재한 것[11]으
로, 무한대(∞), 8자, 파도선(∼), 겹쳐 그리기(≋) 등으
로 발전한다. 곡선은 생기, 활력, 감성, 표현, 유희, 환
상, 꿈, 의지, 느낌, 따뜻함의 성격을 지닌다. 구불구불
한 곡선은 율동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므로 심리적 직선
을 지닌 내담자에게 곡선의 운동성은 리듬, 생명, 에너
지를 부여하고 통제된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38]. 곡선
이 더 구불구불할수록 내적 생명력을 지녀 놀이적이고, 
이러한 유희성은 리듬을 통해 배가(倍加)된다. 따라서 
치료사와의 라포 역시 수월하게 형성되며, 우울증이나 
경계하는 내담자에게는 친밀함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다. 인지학에서는 기질에 따라 선화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다혈질은 본능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를 추구하므
로[42] 곡선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즉 외부의 상황
에 ‘휩쓸려 갔다가’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리듬이 필요
하다. 특히 곡선에서 무한대(∞) 그리기는 순환적이고 
긍정적인 리듬의 흐름을 지닌다. 인간의 신체에 빗대어 
볼 때, 무한대(∞)를 세워놓은 숫자 8의 형태는 인간의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척추의 흐름이자, 상·하부의 차
단된 에너지가 잘 흐르도록 하는 움직임이 된다. 상부
와 하부는 일종의 극성(劇性)으로 감정, 성욕,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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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상승과 하강을 의미하기도 한다[38]. [그림 2]와 
같이 무한대의 순환적 특성에 따라 연필을 종이에서 떼
지 않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며 그리는 것은, 매듭의 엮
임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로 짜여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사는 것’, 그리고 ‘반복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36]. ‘풀기’와 ‘맺기’라는 매듭의 기본 
구조는 인간의 상체와 하체 같은 양극적 요소를 이어주
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신체 리듬의 흐름을 시각적으
로 인지하고 체득할 수 있다.

그림 2. 다양한 무한대 형태[44]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내담자가 무한대
를 그리는 것은 상승과 하강에서 오는 리듬이 내적 조
화를 이루게 하며, 신체 내부의 에너지가 위아래로 움
직이면서 내담자를 진정시키고 위축된 상태를 풀어주
는 효과를 주므로 중요하다[38]. 리듬감 있는 선 긋기에
서 중요한 것은 ‘속도’로, 선이 너무 빠르면 현기증을 느
끼고, 너무 느리면 리듬이 손실된다. 따라서 적당한 속
도로 안정된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입되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화의 운동성은 반복, 균형, 리듬이 
내포된 운동 감각으로 신체 감각 인식, 불안 완화, 내적 
균형 등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PTSD 내담자에게 운동 
감각은 신체적 충동과 억압 등을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되므로, 다음 장에서는 뇌 구조와 운동성의 연결고
리를 통해 선화의 치료적 메커니즘을 탐색하겠다.

Ⅳ. 선화의 운동성과 뇌 구조의 연관성

1. 선화의 운동성과 뇌
우리의 내면은 근육계와 영향을 주고받고, 근육계는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움직임은 자발적인 것, 비자발적
인 것, 미세한 떨림, 대근육, 소근육, 표정 등을 포함하

는 명백한 소매틱 요소로 감각운동적 차원에 속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뇌의 영역은 
움직임과 연관되고,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 오고 있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치료에서 
운동적 감각, 지각 채널, 연상 작용 등은 신경생리학적 
과정과 뇌 구조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심상 
형성, 감정 생리학, 애착, 플라세보 효과 등은 모두 뇌 
구조와 기능의 이해에 기반한다[45]. 운동 활동은 주로 
근막계와 중추신경계를 통해 인식되며, 근막은 우리 몸
의 균형, 정렬, 역동성과 연관된다. 근막 네트워크에 있
는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에서 나온 정보가 중추신경
계로 보내지면 입력되어 있던 정보가 처리, 해석, 반응
을 유도하므로[46] 긴장하고 얼어붙은 감정은 근막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따라서 미술의 작업 방식에 따라 말초 신경의 자극, 
감각 채널과 운동 활동의 활성화가 영향을 받고 마음으
로 연결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도출
된 ‘운동성’의 개념을 ‘감각-운동(sensori-motor)’과 
‘상향식 개입’을 통해 살펴본 후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적 범주 중 PTSD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TSD가 뇌, 몸, 마음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최근 
연구들[38][46][48]은 미술치료에서 선화의 운동성이 
갖는 치료적 근거를 뒷받침할 것이다.

1.1 뇌 구조와 감각-운동 심리치료
뇌의 구조와 기능은 [표 6]과 같이 크게 세 개의 층으

로 나눌 수 있다. 신체를 활용한 동역학적 표현은 주로 
뇌의 운동 및 감각 피질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 근육의 
움직임은 하위 운동신경원(lower motor neuron)에서 
나온 긴 축삭돌기가 근육세포에 신경 신호를 전달하면
서 이루어진다.

발달 초기에는 신체 전반의 협응적 움직임이 뇌간에
서 통제되는데, 적핵척수는 굽힘(flexion)을, 전정 척수
는 폄(extension)을 수행하게 하고, 발달함에 따라 피
질척수로가 발달하여 점차 미세한 운동을 조절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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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뇌의 세 영역과 기능[48]
영역 위치 기능

뇌간: 파충류의 뇌로 불림 하부
감각 운동적 처리, 신체 처리 및 감각적 반
응, 주의, 감성, 감각, 움직임, 신체 에너지 
조절

변연계: 포유류의 뇌로 
불림 중간 감정적 처리, 감정, 정동, 기억,

해마, 편도체, 측좌핵, 후신경구 

신피질 상부
인지적 처리, 사고, 신념, 해석, 다른 인지
들, 자기 인식과 의식적 사고, 추상적 개념, 
추리, 언어

[표 6]에서 구분한 뇌의 세 영역은 서로 긴밀한 상호
작용하에 정보를 처리한다. 뇌는 하부에서 상부로 발달
하며 생후 1년이 되면 하부인 뇌간 체계를 지배하고, 
뇌간(brain stem)의 꼭대기에 있는 시상은 포유류의 
뇌를 변연계와 신피질로 연결한다[47]. 시상은 인지, 감
정, 행동의 상호작용에 큰 역할을 하는데, 시상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감각 정보의 전달을 통합할 수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48]. 앞서 살펴본 선화의 운동성이 갖
는 특성 중 신경 활동이 인식하는 ‘리듬’은 전 운동, 보
조 운동 영역, 소뇌 및 기저핵을 포함한 뇌 영역을 일관
되게 활성화한다[45]는 것을 fMRI나 단층촬영을 통해 
알 수 있다. 감각-운동 기억상실증 환자에게 단순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기저핵, 좌측 하
전두회 등의 활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다음 리듬이 
예측될 때 움직임을 유발[49]한다는 점은, 양손과 결합
한 리듬이 선을 만드는 감각-운동적 치료가 전두엽의 
활성화와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운동성을 통해 근막계와 자율신경계의 패턴화를 만들
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감각-운동 심
리치료의 근본 원리는 현재 나의 몸이 말하는 경험을 
따라가서 신체 행위와 의미의 접점을 찾는 것인데, 이
는 고정 행동 패턴, 호흡 방식과 근육 긴장도의 변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처럼 감각 입력에 반응하는 신체
적 변화를 수반[48]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수직
선, 수평선, 다양한 곡선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만으로
도 잠재되어 있던 신체 내부의 양극적 에너지, 심장 박
동, 무기력감, 공포 등을 느끼고 심리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3장의 연구 결과는 뇌 구조의 설명을 통
해 명확해진다. 피드백 회로는 감각과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므로[52] 선화는 감각적 측면과 운
동적 행동의 수동적 촉진자가 될 수 있다. 

1.2 선화의 상향식 개입
감각-운동을 동반한 선화는 뇌의 하부에서 일차적으

로 출발하여 뇌의 상부에서 감정과 인지적 처리의 단계
로 나아간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미술치료의 다양
한 요소를 뇌 구조에 기반하여 분석한 표현치료의 연속
적 범주(ETC, Expressive Therapy Continumms)
다. ETC에서는 뇌의 하부를 동적/감각 기능으로, 변연
계를 지각/정서로, 뇌의 상부인 피질을 인지/상징 수준
으로, 정보처리의 최상위층을 ‘창의성’으로 본다[38]. 동
적/감각 기능의 운동 동작은 그 자체로 자극체가 되며 
매체와 결합하면 내담자의 에너지를 표현에 치료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뇌의 하부에서 상부로 나아가는 선
화의 ‘상향식(bottom up)’ 개입은 의미 찾기나 이해를 
통해 인지와 신체 경험을 조절하는 ‘하향식 개입
(top-down)’[48]보다 신체 감각과 움직임의 촉발을 토
대로 하므로 신체의 자기조절, 기억 처리, 기능 향상과 
맞닿는다. 뇌졸중, 알츠하이머, 만성 조현병 환자의 재
활 치료에서 운동 감각의 자극은 기저핵으로부터 분류
된 운동 기억을 자극할 수 있고[50], 운동 작용을 통해 
활성화된 행동과 기억은 의식적인 시각적 처리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리듬 있는 선화의 
운동 감각은 의식하지 못한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나의 
신체에 묵혀진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 이러한 상향식 
개입을 통해 내담자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언어표현을 
할 수 있다. 양손을 사용하여 동적 움직임을 따라 수직
선, 수평선, 곡선 등을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면, 몸에 묻
어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 변연계에서 관련된 감정을 느
끼게 되고 뇌의 상부에서 각 선에 담긴 원형적 상징과 
자신의 문제를 인지 및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할 것
은, 선화의 간단한 방향 전환만으로도 억압된 문제가 올
라오고, 묵혀졌던 느낌이 표출될 수 있으므로 그리는 방
향이 내담자 자신을 파괴하는 듯한 동작이 되지 않게 치
료사가 운동의 방향을 역전시켜야 한다[38]. 자신의 몸
과 더 많이 접촉할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므로[51] 
리듬 있는 선화를 통해 잊고 있던 몸의 감각, 몸에 저장
된 암시적 기억을 떠올리고 순차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트라우마 치료와의 연계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복적인 선화는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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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을 통해 내면의 구조를 외현화한다. 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신체의 에너지가 잘 흐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채 외상이 자리한 곳을 인식할 수 있다. PTSD는 뇌간
과 전두엽 피질 사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거나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태 
등을 말한다[38]. PTSD 환자는 트라우마와 유사한 상
황과 마주하면 플래시백(flash back)과 각성이 일어나
며, 이를 fMRI로 관찰하면 편도체, 내측 전전두엽 피
질, 전측 대상회, 해마, 뇌섬엽, 안와전두피질의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48]. 이 상태에서는 오감과 
외부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상실되므로 구술이 어려
운 PTSD 내담자에게 언어로 재현하게 하는 하향식 치
료는 각성을 부추기는 것이자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어
렵게 한다[38][48]. 따라서 감각 운동에 초점을 둔 비언
어적인 선화를 통해 내담자를 현재에 머물게 하고 자신
의 신체에 내재한 이슈를 우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PTSD는 ‘그때 완료하지 못한 나의 행동’과도 
연관된다[48]. 가령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수동적으
로 당한 경우, 낮은 자존감으로 내적 수평선에만 머물
러 있거나, 폭발할 것 같은 분노로 공격적 수직선에 머
물 것이다. 패턴이 바뀌어야 고착된 내적인 선(line)도 
바뀌게 되는데, 트라우마 치료에서 ‘반복적인 감각 운
동’은 몸, 신체적 패턴, 신념의 변화를 끌어낸다. 이를 
정리하자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반복적 운동성과 신념의 변화

이와 같은 관점에서, PTSD로 에너지 저하가 만성화
된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수직선을 긋는 것은, 운동성으
로 에너지를 역전시키는 치료적 요소가 된다. ‘나’를 상
징하는 수직선을 세움으로써 자아는 활기차게 강화될 
수 있다. 분노가 많은 내담자는 수평선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신체에서 수직축에 해당하는 부위에 통
증이 있을 시에도 수평선을 개입하여 문제시되는 에너

지를 분산할 수 있다. 이때 미술치료사는 수평선이 내
담자의 자존감을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곡선 역시 내담
자의 활동성과 운동성을 증진하고 자기표현을 촉진한
다. 비장애 아이들은 난선(亂線)을 그림으로써, 몸동작
과 소근육의 사용을 일으키고 흥미 유발과 높은 운동 
수준을 보였다[52]. 이는 리듬 있는 곡선이 통제된 행동
을 자유롭게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PTSD에서 플래시백 현상은 외부 수용기(exteroceptor)
와 내부 수용기를 통해 드러나는데, 런던 지하철 테러 
생존자들은 당시 기억과 함께 연기 냄새를 떠올리기도 
한다[38]. 이런 사례에서 양방향 난화 그리기는 신체에 
초점을 맞춘 리듬 있는 곡선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 해리되고 두려움에 처한 내
담자 역시 내면의 흐름을 돕기 위해 무한대와 같은 둥
근 형태의 운동 감각이 활용된다. 자율적인 리듬을 손
실하면 몸이 굳고, 뻣뻣하고, 두려움에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트라우마 상황에 적절한 감각 운동적
인 선화를 개입하여 몸과 뇌가 연결되면 신경계 조절과 
고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향식 원
리에 따라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가 나
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과 ‘그때 하지 못한 것’
에 대한 ‘방어적인 패턴’의 체득으로 순환될 수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논고는 미술치료에서 근원적 위치를 갖는 ‘그리기’
의 고찰 부재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그리기의 기본 요소인 ‘선’을 주제로 정한 후 미술
치료에서 선화가 갖는 치료적 특성이 무엇인지 비체계
적 문헌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선화의 가
장 핵심적인 요소인 운동성은 운동 감각이라는 상위개
념과 반복, 균형, 리듬이라는 하위개념을 포함했다. 연
구자는 선화의 운동성을 최신 뇌 구조와 연계하여 의과
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위해 선화
의 운동성을 몸, 뇌, 마음이 동시적으로 개입되어야 하
는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수집한 문헌들과 달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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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가지의 새로운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선화의 운동 감각이 묵혀 있던 외상을 발현하

는 상향식의 미술치료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뇌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미술치료학에서 선은 
주로 원형적 개념, 진단적 개념, 미술이론의 개념 안에
서 다루어졌으나 본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에서 선의 상
징성이 운동성과 결합했을 때 뇌과학, 신경과학과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ETC에서 감각/운동적 영역의 매체를 점토, 페
인팅 등 물이 많은 촉감각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선을 
드러내는 연필, 펜, 크레용, 파스텔 등의 매체 역시 운동
성과 결합하였을 때 상향식 치료의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가능성을 실제 임
상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겠으나, 
상향식 치료로서의 선화의 운동성이 PTSD 내담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고유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ETC 감각/운동적 영역의 매체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체계적 문헌연구로, 선화의 치료적 
특성을 양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
는 과정은 관련 자료의 불충분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했
다. 따라서 차후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체계적 문헌 고
찰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방법 중 ‘공통부분 찾아내기’는 다양한 
문헌에서 다양한 주제어가 나열되었을 때 공통점을 추
려내기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주제어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상위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
한 방법론의 연구를 통한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었
다. 

셋째, 매체별로 운동성을 결합한 선화가 어떤 치료적 
차이를 보이는지, PTSD를 제외한 내담자에게 선화의 
운동성이 어떤 치료적 과정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사례
별 탐구가 필요하다. 또한, 매체에 있어서 디지털 선화, 
심상에서의 선이 뇌에 미치는 영향, 신체로 만들어내는 
선 등도 마찬가지로 치료적 과정을 경험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현대 미술과 같이 더 확장된 드

로잉 개념을 수용하는 선, 미술치료학에서 ‘창작 과정’
이라는 미술의 본질에 관한 탐구, 더 나아가 미술치료
학의 정체성 문제와 그 해결점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차의과학대학교 2021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를 바탕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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